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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S, 관료출신 CEO “승승장구” 
GS 턴어라운드 전문가 서경석 부회장 … SK 구원투수 정만원 사장

SK와 GS의 정기 인사에서 관료출신 CEO들이 승승장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역량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GS홀딩스는 12월11일 이사회를 열어 서경석 대표이사 사

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서경석 부회장은 대표적인 관료출신 전문경영인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1

년부터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또 재무부 간접세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주 일본대사관 재무관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991년 LG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회장실 재무팀장, LG투자신탁운용 사장, LG종합금융 사장, 극동도시가스 사

장, LG투자증권 사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경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어려웠던 LG종합금융의 회생은 물론 LG투자증권의 경영정상화 과

정에서 특유의 끈기와 경영수완을 발휘해 <턴 어라운드 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2004년에는 GS홀딩스 출범과 함께 첫 사령탑을 맡아 GS그룹의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SK는 성장동력 부재와 수익성 정체에 시달리는 SK텔레콤을 구할 특급투수로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을 

12월19일 인사에서 SK텔레콤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정만원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장과 통상산업부 구조통상과장을 지

낸 정통관료 출신 최고경영자로 1994년 유공(현 SK에너지)에 입사했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가 터지자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차례로 맡아 공적자금 수혈 

없이 4년 만에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을 채권단과의 자율협의로 워크아웃에서 구해냈다.

또 SK에너지에서 OK캐쉬백 사업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SK그룹의 핵심인 에너지와 텔레콤 분야를 

두루 거친 인재로 최태원 SK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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